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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방산수출 분석 및 강화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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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
술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산물자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
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국방전략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래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방산수출 확대는 국제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동적인 국방외교를 통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획득체계 개선 및 해외 방산협력 파트너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고 군사력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이에 방위산업의 수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세계 방위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 Study on Analysis and Enhancement Strategy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s Amidst Global Geopolitical Crisis

Dongbum Kim*, Youngsam Yoon**

ABSTRACT

Amid global geopolitical crises that are heightening tensions worldwide,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s being
reevaluated. Consequently, South Korea is gaining attention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its superior technology,
competitive pricing, and rapid delivery capabilities.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demand for defense materials offers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long-term defense
strategies and an expansion of export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future advanced weapons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are likely to be possible throug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proactive defense diplomac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urrent global geopolitical crises on
Korea's defense industry and presents effective strategies based on these findings, including innovative improvements to
defense acquisition systems and the discovery of overseas defense cooperation partners to strengthen defense exports.
This strategic approach aims to balance domestic consumption with exports, enhance military strength, and improve the
country’s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defense industry, enabling South Korea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play a pivotal role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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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3년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ADEX) 2023의 개막식에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선언했다. 특히 우리 방

위산업은 초기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던 수준에서 이

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

약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

의 견고한 기둥임을 명확히 했다[1]. 안보의 필수적

요소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위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은 내수시장을 넘어서 세

계 시장에서의 수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소

량 다품종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방위산업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룰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

며, 이는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다.

(그림 1) 방위산업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표 1> 제조업내 방위산업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

출

액
(억원)

방산업체
(제조업내 

비중)

127,611 136,493 144,521 153,517 158,801 168,300 

(0.87%) (0.88%) (0.95%) (1.04%) (0.90%) (0.82%)

제조업 14,692,770 15,474,650 15,218,850 14,809,440 17,723,000 20,629,280 

영업

이익률

(%)

방산업체 0.5 2.4 3.4 3.7 4.6 6.2

제조업 

평균
7.6 7.3 4.4 4.6 6.8 6.2

가

동

률

(%)

방산업체 69.2 71.2 72.0 72.9 81.4 82.4

제조업 

평균
72.6 73.5 73.2 71.3 74.4 74.8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내외로 산업전체로 보았을 때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산업군은 아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특성인 공급

자(방산업체)와 수요자(정부)가 한정된 산업이라는 점

과 제품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원

가와 이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조업에서 두드러진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

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점과 방산수출은 정부를 대상

으로 하여 비교적 민간 경제 상황에 민감하지 않아 정

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방산업체의 가동률 및

생산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안보 강화 및 국

가 기술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

다. 이는 최근의 매출액 증가 및 방산수출 확대와 더

불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세계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는 각국에 자국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있다. 전쟁

억제와 지속 가능한 군사력 유지는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의 방산 협

력 및 공급망 확립에 기반을 둔다. 각국은 안보의 안

정성 확보와 경제적 가치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국가적 관

심 아래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연평균 20-30억 달러에 머물던

방산수출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23년도 실적은 당초 목표

였던 200억 달러에는 못 미치고, 2022년도 실적인

173억 달러보다 줄어들었으나 수출 대상국은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

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방위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산수출의 확대와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방산수출을 위한 R&D 발전방안[2]에 대한 연구와,

최근 한·폴란드 방산수출사례 연구[3], 이스라엘의 방

산진흥 및 수출정책 등 해외사례를 분석한 연구[4]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방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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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인 방산수출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현재 성과를

좀더 구체화하여 검토하고,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향후 수출전망을 분석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또한, 방위산업 수출을 지정학적 위협 억제와 국제

안보 협력 강화라는 대외 정책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제한적이지만 고민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넘

어 국가 안보 전략과 직결되는 외교적 차원의 연계성

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안보 리더십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2. 방산수출 분석

2.1 최근 방산수출 성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방위산업 수출계약 체결

규모는 연평균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

었다. 그러나 2021년 이는 약 73억 달러로 급증하였

고, 뒤이은 2022년에는 우리나라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2) 연도별 방산수출 수주액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방산수출의 주된 시장

이 동남아시아였으며, 총수출의 약 5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유럽(20.1%), 중동(10.8%), 남미(10.7%) 순

으로 따랐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유럽

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

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9.1%), 중동

(1.4%), 남미(1.4%)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타

냈다.[5] 특히 주목할 만한 계약으로, 폴란드와의 10조

원 규모 기본 계약이 있다. 이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하고 있

다.

(그림 3) 국제지역별 방산수출 비중

2022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급증은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이 높은 무기

체계를 신속히 납품할 수 있어서 가능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 국방비 지출이

늘어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로 인해 유럽에

서 전력 공백이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자국 내 소

요에 대한 보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6] 우리

방위산업체의 경우 한반도 안보특성으로 인한 재래식

무기의 생산설비 유지, 비교적 높은 공장가동률(2022

년 기준 82.4%, 일반제조업 74.8%) 등으로 인해 신속

하게 해외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납품할 수 있었

다.[7] 또한, 3대 주요 방산수출 장비인 K2 전차(3개

국 운용), K9 자주포(8개국 운용), FA-50 계열(6개

국 운용)은 미국, 독일 등의 경쟁 무기체계와 비교해

도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경쟁

력이 높아서 수입국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수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폴란드는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

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였기에 전력공백을 단

기간에 보충하고자 하였고[8] 기술이전 등 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우리 방위산업체와 정부가

제시한 점이 적중하여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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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및 보충방안

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2023.6.기준)

폴란드 정부의 추진 중인 획득방안
(NATO표준 전환 및 

군 현대화 병행 추진)

대 한 민 국 그 외 국가

전차 (총 330대)
K2전차(K2GF) 

180대
(향후 2차분 K2PL 

800대 현지생산)

미 국

T-72 290대 , 

PT-91 60대,

Leopard2A4 14대

M1A2 SEP 

250대 계약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자주포 (총 163문) K9 자주포 212대
* 48대 수입 이후 

현지생산

(향후 추가분 436대)

K239 천무 288문
(발사대 수입, 차량은 

현지차량 사용)

-
122mm 자주포 44대

155mm AHS Krabs 

72대

122mm MLRS 20대

전투기 (총 14대 ) FA-50 48대
(FA-50GF 12 대, 

FA-50PL 36대 )

미 국

MiG-29 14대
F-35 

32 대

군용헬기 (총 12대 )

-

미 국

Mi—24V 12 대
AH –64E 

96대

장갑차 (총 342대 )
(AS-21 레드백

수주 노력 중)
-BMP-1 142대 ,

KTO Rosonlak 200대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2022년 방산수출의 연장선상에서 폴란드에 추가 수출

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

도 노력 중이다. 다만, 방산수출 목표달성을 위해 수출

대상국의 금융지원요구와 급부상한 우리나라 방산수

출에 대한 기존 방산선진국의 견제 등의 난제를 극복

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출대상국가 내부의 정치변화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2.2 방산수출 전망

향후 방산수출 전망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갈등이

방산수출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

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대만해협의 긴장 상태, 남중

국해 분쟁 등은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방위산업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켰다. 2021년에 전 세

계 국방예산이 약 2% 감소한 것에 반해,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약 4.4% 증가했

다는 사실과 향후 2032년까지 전 세계 국방예산은

1%대에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JANES의 예상

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충돌로 인해, JANES의 초기 추정치를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가가 예측된다.[9]

(그림 4) 우크라이나 전 이후 세계 국방예산 변화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으로 위기의식이 커진 동유럽에서 무기체

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뿐만 아

니라 서유럽에서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여 당분간 유

럽 전역에서 방산장비와 물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

다.[10] 중동에서는 걸프 지역 국가들 간의 변화하는

역학 관계와 최근의 무력충돌이 안보위협을 높여 무

기 수요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 인도-파키스

탄 갈등 등으로 인해 지역 국가들의 무기체계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3> NATO 회원국의 對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현황('23.3.31.기준)

구 분 NATO 회원국 
총 재고량

우크라이나 
지원량

재고 대비 
지원 비율

전 차 15,572 757 5%

곡사포
(155/152mm)

6,787 556 8%

MLRS 1,652 89 5%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주요 수출국이 구매국 수요

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품질과 가격, 빠른 납기

를 맞출 수 있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튀르키예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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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수출국이 새로운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주요 무기수출국 중 미국은 탄약과 미사일 재고 부족

을 겪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우

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전력공백 보충 수요

로 외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11]

수출국으로 부상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무력충돌

로 인해 공급망 위험, 대외교역 제한 그리고 이스라엘

군 수요에 대한 우선 공급 등으로 방산수출에 어려움

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같은 신흥

방산수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

다.1) 이들 국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격, 납

기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과 산업협

력에 대한 유연성을 보이며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입

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내 방산 기술

의 혁신과 높은 가격 대비 성능비(PVR, Price to

Value Ratio), 그리고 해외 판매 후 지원(SS,

Support after Sales)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선호되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방산제품의 품질 향상, 납기 준수, 경쟁력 있는 가격설

정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져, 국제적인 방

산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

국의 방산수출이 지역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은 국

제 방산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와 기존 주요 수출국들

의 공급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시장 조건과 대한민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수

출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혁

신을 통해 방산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면, 향후 국

제적인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가 안보와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 우리나라는 2022년 폴란드 124억 수출 등 총 173억 달러
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튀르기예도 2022년 43억 달
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
였다

와 미래의 방산수출 전략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집행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3. 방산수출 강화 전략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

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기술의 선진화와 방산

규모의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방산수출을 통한 국

가 안보의 질적 성장과 지역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부적으로는 전 세

계 국방비와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내부적

으로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한 장기간의 자주국방

과 방산진흥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방기술과 방

산규모를 갖추어 4대 방산수출 국가[12] 진입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1)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고도의

국방연구개발 및 혁신적 획득체계 개선, 2) 해외 방산

협력 파트너 국가2)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방산협

력 및 수출전략 수립, 3) 민감한 국제 정치·경제 상황

을 고려한 사전 국방외교 활성화의 세 가지 발전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고도의 국방연구

개발 및 혁신적 획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연구

개발에의 지속적인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래 방산시장

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개발 당시 고

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2 전차 등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무기체계 개발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방산수출의 주를 이루는 무기체계들은 1990년대에

서 2000년대에 소요가 곁정되어 개발된 장비로, 향후

방산수출이 계속 이어지려면 미래전장에 적합한 새로

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개발 투

자를 확대하여 고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경

쟁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과학기술 중에서도 특히

2) 최근 사용되는 거점국가라는 표현은 특정국가를 전략적
수출 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협력적이고 상호 이익을 강조하
는 파트너 국가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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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30대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

자와 육성을 통해 미래 명품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군·관·방

위산업체 중심의 국방연구개발은 첨단기술 기반과 연

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으로 민간분야의 국방연구

개발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 전장

을 예측하여 첨단 국방전략기술이 적용된 전력소요를

적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의 소요기획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내 무

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성능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무기체계 성능

개량 사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기체계는

창정비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개량을 통해 새

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출된 무기체

계에 대한 성능개량 패키지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따

라서 최신기술 적용 및 수명연장을 위한 국내 성능개

량 소요 발굴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전력을 증강하

고 수출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13] 여

기에 더해, 일반적인 성능개량보다 더 빠르게 최신기

술을 적용할 수 있는 창 성능개선3), 경미한 성능개

량4),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5)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출용 무기

체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획득제도 개선도 적

용된다면 더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수출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6)

3) 현재 소요/중기계획/성능개량 사업으로 이어지기에 장기간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 성능개량을 피하고 적기에 첨단기
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작전운용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그레이드를 선행연구(1년) 후 바로 창정비 시 적용하는, ‘창
성능개선’ 정책을 국방부에서 제정하였다.
4) 현저한 운용환경 변경 또는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있을 때는 신규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성능개
량을 추진하고, 현저한 변경이 없을 때는 일부 성능 및 기능
의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방위사
업관리규정」제62조(경미한 성능개량), Γ국방전력발전업무훈
령」제86조(성능개량))
5)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또는 생산 중인 무기
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 사업기간 2년 이내로 추진하는 성능개량 사업
을 의미한다(「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6) 미국에서는 2020년 1월 적응형 획득체계(AAF: Adaptive
Acquisition Frainework)를 도입하면서 여섯 가지 획득경로를
제시하였다 그중에는 신속하고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획득(Software Acquisition) 경로도 포함되

둘째, 해외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이

를 중심으로 방산협력 및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 전략에서 해외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 국가는

단순한 수출·입의 허브가 아닌, 국방외교와 지정학적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기술 교류

와 현지화를 통한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의 생산 시설은 수출입 장벽을 낮춰 주

변 국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MRO(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방산협력은 국제 외교 및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

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파트너 국가는 다양한 국제

적 요인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산업영역에서의 시행착

오를 분석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파트너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

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이어야 한다. 이는 방산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

장하는 기본 요소로 정치적 변동성이 낮고 국제적으

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안보 및 지정학적 이점을 살펴야 한다. 방

산협력 파트너 국가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방산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대한

민국의 방위산업 수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안보외교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국제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사전 국방외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정학

적 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국제 안보 환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방산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히

고 지정학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

어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획득제도를 다
양화·효율화·신속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획득
을 위한 별도의 경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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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에 국방외교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주요 방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방국들과의 국방안보외교

확대 및 전략적인 방산 활성화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

하다. 또한, 수출 수주를 위해서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

이 필요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국가

들과의 잠재적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전기술 분류,

기술이전의 범위와 방법, 기간의 명확한 설정, 수출승

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엔진 등 경

쟁국의 수출승인이 필요한 구성품·부품의 국산화, 국

제적 우위에 있는 첨단 국내산업(배터리, 수소 등) 관

련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무기수입처를 다변화하려

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방산수

출 전략 수립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방

산수출 수주액 증가에 따른 수입국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표 4> 우리나라의 단계별 방위산업 변화

3단계 : 자체개발

2단계 : 현지생산 ⦁자체 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 개발로 

자체설계능력 및 

개발능력 보유

⦁ K2전차, K9자주포, 

장보고-III 잠수함, 

KF-21 전투기

1단계 : 해외 장비 
        도입

⦁라이센스방식이나 

기술협력 방식으로 

자체생산 시작, 이전 

받은 기술을 통해 자체 

설계능력 배양 및 구성품 

개발

⦁ K1전차(기술협력), 

K55자주포(라이센스), 

209급/214급잠수함(현지

생산), KF-16(라이센스), 

T-50훈련기(기술협력)

※ 수출제한, 필요시 E/L 

필요

⦁기술 및 자원부족으로  

 해외 무기체계를 

 구매하고 정비와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축적

⦁M48전차(미국), 

 M110자주포(미국), 

 209급 잠수함(초기물량, 

 독일), F-16전투기(미국)

4. 결론

지구촌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세계 각국은 방

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증가라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방산물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를 예고하며, 이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중대한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산제품은 우수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를 자랑하

며, 이러한 강점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제품에 대

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긍정적인 전망이 점등되고 있으며, 이는 방산

수출 확대라는 목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

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방산수출정책을 구축한다면, 우

리 방위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군사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 무

기 체계의 선도적 개발, 핵심 수출 시장에서의 입지강

화,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선제적 국방

외교는 필수적이다. 방산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외교적 입지를 세계무대에

서 굳건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출 기반

의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맞추고,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국가적 번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

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방위

산업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산업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포

괄적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우방국 및 동맹과의 지정

학적 위험 억제에 기여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첨단 국방

기술 혁신 및 적용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전쟁지속 능

력과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방산외교 전략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번영은 곧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접근과 지혜로운 정책 실

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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